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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중학생 개인변인과 환경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중학생의 학업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 학업관련 문제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중학생들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있어 환경변인인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개인변인인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율성, 주의집중, 끈기, 우울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고자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 교사관계, 친구관
계, 부모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열의는 환경변인보다 개인변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로 나타났고, 학업소진은 개인변인보다 환경변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학업열의를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학업열의, 학업소진, 중학생, 자아존중감, 끈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academic understand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problems by examining their impact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them in preparing various solution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388 middle school students to check the degree of influence on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environmental Variables (parent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teacher 
relationship) and individual Variables (life satisfaction, happiness, Self-Esteem, autonomy, Attention 
focused, Grit, depress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388 middle school students,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Engagement were: attention concentration, teacher relationship, persistence, self-respect, life 
satisfaction, parent relationship, depression and happiness. Second, the factors affecting Academic 
Burnout were depression, teacher relationships, friend relationships, parent relationships, persistence, 
self-respect, and attention. Since then, these findings have suggested directions and implications to 
prevent Academic Burnout,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and to them to Academic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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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학업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우리

나라의 과도한 입시경쟁은 아동기부터 학습에 대한 부담
을 주고 있다. 학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청소년들
의 삶에 상당한 부담이나 압박으로 작용하며, 많은 청소
년들이 학업과 관련된 여러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1]. 특히 중학교 진학은 상급학교 입시에 대한 압박이 본
격적으로 시작되고, 초등학교와는 다른 학교운영방식과 
학습방법의 변화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의 
강도가 가중된다[2].

학교학업이나 과외 학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스트레
스는 우울, 짜증, 긴장, 걱정, 부담감 등과 같은 부정적 심
리상태를 나타낸다[3]. 이러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불안이나 우울[4] 및 적대감과 대인예민성[5] 
등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
가 자살[6]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
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단순한 
긴장, 짜증, 우울, 걱정,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
를 넘어 공부로 인해 완전히 지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
는 심각한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상태임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7]. 이러한 학업소진 상태는 학생 개인뿐
만 아니라 학생이 속한 가족과 학교, 사회의 발달을 와해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8]. 따라서 학업소진을 예
방하고 학업열의를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학
업열의와 학업소진에 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
이다. 특히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연구로는 대학생
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남녀차이 연구, 완벽주의성향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는 정
도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가장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 밝히는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모형을 탐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업장면의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감
소시키고 학업열의를 향상시켜줄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권 소재의 중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상급학교 진학으로 학업부담이 증
가되는 3학년을 제외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Gender SumMan Woman
Busan 87(23.4) 58(15.6) 145(39.0)
Ulsan 37(9.9) 31(4.0) 68(14.0)

GyeongNam 83(22.3) 92(24.7) 175(47.0)
Sum 207(55.6) 181(44.4) 388(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의 개념 및 측정
2.2.1 학업열의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대두된 개념이 열의
(engagement)이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높은 수준
의 열정과 학업 자체에 대한 내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학업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능력을 의미한다[7].

Schaufeli, Salanova, Gonvalez-Roma, 
Bakker(2002)는 열의의 구성요소를 활기 (vigor), 헌신
(dedication), 몰두(absorption)로 구분하고, 3가지 영
역에 총 17문항으로 구성된 열의척도(Th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 UWES)를 개발하였다[9]. 
활기는 일을 하는 동안 나타내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로 
정신적 회복력과 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신은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
에 대한 가치 등을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몰입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일하는 동안 시간이 빨리 지
나간다고 지각하고, 일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9]. 이 열의척도
(UWES)를 바탕으로 이자영, 이상민(2012)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의 구성요소를 확인한 결
과, 열의척도(UWES)의 3개요인 활기, 헌신, 몰입 외에 
효능감 요인을 추가하여 4개 척도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
열의척도(KAEI)를 제작하였다[10].

본 연구에서는 활기, 헌신, 몰두, 효능감의 4개 하위요
인 총 16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학업열의척도(KAEI)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학업열의를 측정하였다. 각 요인의 신
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활기 .59, 헌신 .54,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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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74, 효능감 .74로 나타났다.

2.2.2 학업소진
소진은 의욕을 잃고 피곤함, 절망감, 탈진 증세를 나타

내는 정신적․신체적 고갈 상태이며[11], 특히 사람들과 
집중해서 장기간 관계를 맺는 직업에서 지속적이고, 반복
적인 압력과 압박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서적․정신
적 피로 상태이다[12]. 

Maslach과 Jackson(1981)은 소진을 3가지 요소로 
개념화하였다. 첫째는 정서적․정신적으로 과부하된 상태
를 스스로 느끼고 자기의 일로 인해 지쳤다는 느낌을 갖
는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둘째, 사람들
에게 비인격으로 대하거나 냉담해지는 비인간화
(depersonalization), 셋째는 자존감이 떨어져 스스로의 
개인적인 성취에 부족함과 부적절함을 느끼는 개인적 성
취감의 결여(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이다. 
이상의 3가지 요소를 수반하는 심리적 증후군으로 소진
을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를 개발하였다[13]. 이후 Schaufeli, 
Martez, Marques Pinto, Salanova Bakker(2002a)는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제작해 탈진
(exhaustion), 냉소(cynicism), 효능감(efficacy)의 하
위요인을 측정하였다[14]. 

이영복과 이자영, 이상민은 MBI-SS가 우리나라의 사
회적 특징과 문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보완해서 우리
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대한 구성요소를 탐
색하고 학업소진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기존 
MBI-SS의 탈진, 냉담, 효능감 3요인에 ‘반감’과 ‘불안’의 
요인이 추가된 5요인으로 학업소진척도(이영복, 이상민, 
이자영, 2009)를 개발하였다[15].

본 연구에서는 무능력, 불안, 반감, 탈진, 냉담의 5개 
하위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학업소진척도를 사용하
여 중학생의 학업소진를 측정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무능력 .68, 반감 .54, 불안 
.74, 탈진 .74, 냉담 .73으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 의해 처리되었

다. 먼저,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파악을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를 검토하였
다. 중학생들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있어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율성, 주의집중, 끈기, 우울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고
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regression 1183.239 8 147.905
164.28　 .000 residual 2323.765 2581 0.900

Sum 3507.004 2589 　
R2(adj. R2)=.337(.335)

Table 2. ANOVA Table for Regression Models

중학생의 학업열의를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 검정결과, 친구관계와 자율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
되었고, 그 외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끈기, 교사관계, 주의집중,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이 포함
된 모형의 F 통계값은 164.28,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
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학업열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학업열의 총변화량의 33.7%
(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33.5%)가 모형에 포함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
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715 　 -4.43 .000

Grit .237 .170 8.45 .000
teacher relationship .198 .189 10.63 .000
Attention focused .196 .208 10.93 .000
satisfaction on life .117 .113 5.19 .000

Self-Esteem .111 .123 5.11 .000
parent relationship .067 .073 3.93 .000

Depression .063 .069 3.23 .001
happiness .071 .045 2.19 .029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cademic 
Engagement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학업열의에의 기여
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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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열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끈기(t=8.45, 
p=.000), 교사관계(t=10.63, p=.000), 주의집중
(t=10.93, p=.000), 삶의 만족도(t=5.19, p=.000), 자아
존중감(t=5.11, p=.000), 부모관계(t=3.93, p=.000), 우
울(t=3.23, p=.001), 행복감(t=2.19, p=.029)이며, 개인
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
준화계수에 의하면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기, 자아존중
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 순으로 학업열
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sum of 
squares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regression 1238.047 7 176.864
262.01 .000 residual 1742.909 2582 0.675

Sum 2980.956 2589 　
R2(adj. R2)=.415(.414)

Table 4. ANOVA Table for Regression Models

중학생의 학업소진을 측정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
의성 검정결과, 삶의만족도와 자율성, 행복감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그 외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주의집
중, 끈기,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 우울이 포함된 
모형의 F 통계값은 262.01, 유의확률은 .000으로 모형
에 포함된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은 유의수준 .05에서 
학업소진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학업소진 총변화
량의 41.5%(수정결정계수에 의하면 41.4%)가 모형에 포
함된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Independent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Beta
Constant 5.587 　 44.46 .000

Self-Esteem -.188 -.225 -10.77 .000
Attention 
focused -.254 -.293 -16.42 .000

Grit -.158 -.123 -6.55 .000
parent 

relationship -.074 -.087 -5.05 .000
Friendly 

relationship -.061 -.070 -4.21 .000
teacher 

relationship -.060 -.062 -3.69 .000
Depression .060 .072 3.61 .000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cademic Burnout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 대한 학업소진에의 기여
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학
업소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t=-10.77, p=.000), 주의집중(t=-16.77, p=.000), 끈기
(t=-6.55, p=.000), 부모관계(t=-5.05, p=.000), 친구관
계(t=-4.21, p=.000), 교사관계(t=-3.69, p=.000), 우울
(t=3.61, p=.000)이며, 개인적요인과 환경적요인에의 상
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에 의하면 우울, 교사
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순으로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변인인 삶
의 만족도, 행복감, 자아존중감, 자율성, 주의집중, 끈기, 
우울의 7가지 변인과 환경적 변인인 부모관계, 친구관계, 
교사관계의 3가지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학업열
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의집중, 교사관계, 끈
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감 순
으로 나타났다.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우
울,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끈기, 자아존중감, 주
의집중 순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봄으로써 중학생의 학업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학습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 중 자율성과 환경적 변인 중 친구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주의집중, 교사관
계, 끈기,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부모관계, 우울, 행복
감순으로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개인적 변인 중 삶의만족도와 자율성, 행복감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아 제외되었고, 우울,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관계, 그릿,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순으로 학업소진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학
생의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학업에 대한 부
적응 행동을 완화시키는 개인적 요인의 성숙한 발달과 
부모나 교사의 적절한 환경요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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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대상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중학생 388명으
로, 지역적 제한과 특수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어 전
체 중학생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그
리고 연구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장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업관련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종합적으
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문제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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